
2004년 9월 20일 월요일 【 13 】wwwwww..iippccss2211..ccoomm

소음을 멋진 음악으로, 우리가 만들죠!

일자로 곧게 뻗은 잣나무와 물 맑은 계곡
등으로 둘러싸여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연
속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삼정초등학교(교장
한태연). 지난 15일 오후 이곳에서 요란한 연
주 소리가 울려 퍼져 적막을 깨운다. 
바로 타악기 동아리‘두드리’의 연주소리가

그것.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두 16명의 학생
들이 저마다 악기 하나씩을 앞에 두고 조승
미(23, 노아의집 소속) 교사의 지휘에 따라
신나게 두드린다. 지휘 교사의 손짓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해서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도 예
뻐 보인다. 
‘두드리’의 구성원은 모두 32명. 삼정초교
16명의 학생 이외에 학교 인근 사회복지시설
‘노아의 집’장애아동 16명이 더 있다. 

본래‘두드리’는 지역 내 장애아동과 비장
애아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을 통해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지난 3월‘노
아의 집’이 주축이 돼 결성했다. 어린 시절부
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꾸준히 접촉을
하게 되면 어른이 된 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문화체
험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에게 욕구충족의 장
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 
1학기에는 이론과 기본적인 리듬 등을 익히

고 2학기부터 직접 악기를 들고 본격적인 연
습에 들어가고 있다. ‘노아의 집’아이들이

진도가 빨라 이번 연습은 삼정초교 아이들
위주로 이뤄졌다. 
아이들 앞에는 가죽을 이용해 직접 만든 큰

북도 있고 기름통을 찌그러트려 예쁜 은빛으
로 모양을 낸 악기도 있다. 아이들은 그동안
연습한 실력이 있어 연주를 곧잘 한다.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호흡이 꽤 잘
맞는다. 
뭔가를 해내겠다는 표정의 아이들은“한 번

치고 나면 귀가 멍하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된
다”며 즐거워한다. 연주를 할수록 아이들 스
스로도 모르게 흥에 겨워 몰입하는 모습이
정말 진지하다.  
조승미 교사는“타악연주는 마구잡이로 두

드리면 소음처럼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날수
록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어 그 어느 소리보
다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며“처음에는 잘 못
따라하던 아이들도 계속 연습하고 흥미를 갖
게 되면서 이제는 모두 잘한다”고 말했다.
이제 며칠 후면 삼정초교 가을 운동회가 개

최된다. ‘두드리’는 이날 그동안 연습한 기량
을 맘껏 발휘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두드리’의 멋진 공연은 비록 작은 규

모지만 진정한 교육상을 실현하는 참된 학교
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지연기자 soma7000@naver.com

60. 내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
니까?

Can you understand what I mean?
캔유언더스텐워라이민?

* 그럼요, 이해 하지요
Yeah, I got you.
야, 아이갓쥬

61.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
요?

How can I keep in touch with you.
하우캐나이 키핀타치위드유?

* 언제든지 전화로 연락을 주시
면 됩니다.

You can always get me on the
phone.

유캔얼웨이스겟미온더훤

리우 시 대 청 소 년 삼정초교‘두드리’

☞문의:윤종성
(017-723-4977)

colyoon@nate.com 

“저는 오빠가 그냥 좋아서 만
나는데 요즘 오빠를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요. 저를 보면 자
꾸 손목을 잡으려 하고, 안으
려고 하거든요. 오빠의 다정하
고 순수한 모습이 좋았는데
이젠 만나지 말아야 하나요?”
어느날 나의 자녀가 이런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고 가정해 보자. 아마도 열에
아홉은, “벌써부터 무슨 남자
친구야! 만나지”, “네가 어떻
게 행동을 했기에 그 모양이
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벌써부터 어른 흉내나
내고.”라며 흥분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녀의 성교육 기회는 사라지
고 만다. 꼭 이런 상황이 아니
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
면 부모는 두 가지 점을 분명
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첫째, 자신이 오빠를 좋아한

다는 우정과 오빠가 나를 이
성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랑의
개념을 먼저 설명해 혼동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다음 학교나 가까이 지내는
남자, 여자 친구들을 비유해
우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성과
공유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을, 그리고 사랑은 아
빠와 엄마처럼 서로에 대한
독점성과 책임감을 동반한다
는 사실을 대화로써 일깨워
줘야 한다. 때문에 오빠가 나
를 좋아하는 감정에 어떤 문
제가 있는지 확인해 우정을
나누는 친구의 자세와 사랑을
나누는 이성의 자세 중 자녀
가 판단하도록 조언을 해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둘째, 남녀가 느끼는 성의식

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타

나는 성의식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1) 남자는 시각과 접촉에 의

해서 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
지만, 여자는 느낌과 분위기로
이해하려고 한다. 2) 남자는
성에 대해 공격적이고 충동적
인 경향이 있지만, 여자는 소
극적이고 인내하는 경향이 강
하다. 3) 남자는 이성과 하나
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여자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남녀간의
심리적 차이를 부모가 제대로
이해시켰다면 위 사례의 경우
자녀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나름으로 판단이 설
것이고, 이성을 대하는 태도에
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다. 
성교육은 동성간에 시켜야

한다는 부모의 잘못된 생각으
로 딸아이의 성교육에 아빠가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아들의
성교육에 엄마가 참여하지 않
는다면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 딸아이가 초경

을 경험할 때 아버지가 숙녀
가 된 것을 축하하며 여성으
로서 지녀야 할 여러 가지 행
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아들이 몽정을 시작할 때 엄
마가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
며 조심해야 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승화시켜
야 한다. 
그렇다면 성교육과 관련해

서 부모가 지니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할
까? 
첫째, 성적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것과 그 차이에 따
른 역할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자아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성역할을 알아야 한

다.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유지하는 자세를 어떻게 지녀
야 남성과 여성의 장점이 잘
표현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
부분은 자녀들의 의상과 연결
시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70년대 여성의 의상은 오른쪽
이 왼쪽 위로 올라가 남녀 의
상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양성
모델(bi-sex model)이었다. 그
런데 산업화와 더불어 이 추
세가 남녀가 같은 옷을 입는
동성모델(uni-sex model)로 바
뀌었다가 이제는 남성과 여성
의 장점을 종합한 성구분 없
는 모델(genderless model)로 남
녀의 역할 구분이 붕괴되는
추세로 변했다.  
셋째, 성 가치에 대한 이중

성이 극복되어야 한다. 자신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관대한 입장을
지니고 있으면서, 자녀의 문제
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자세
가 고쳐 져야 자신과 자녀의
행동을 같은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사람의 매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감각
시대가 되면서 매력을 외적으
로 강조하려는 풍조가 있지만
진정한 인간의 매력에는 성적
매력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
면세계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매력도 강조되어야 한다. 
끝으로 성문제에 대한 적극

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자세가
필요하다. 성은 소극적이거나
숨어서 배울 것이 아니라 적
극적인 교육 행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
야 한다. 부모가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녀와 성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지킬 몇 가지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교육시 모든 용어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단어를 사
용해야 한다. 
둘째, 자녀들의 성의식 발달

이 성적 혐오기를 거쳐서 연
장자에 대한 동경, 이성에 대
한 관심 그리고 사랑으로 이
어지기 때문에 내 자녀의 성
의식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다음 이에 알맞는 교
육을 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를 자세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너 알지 혹은 알아서 해, 하는
식의 지도는 성에 대한 호기
심만 유발시키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이란 것이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어야 한다. 

아름다운 가족❽ 이성교제와성교육

김 영 진
포천시청소년상담실장
경복대학 학사지원처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두드림을 통해 신명을 느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화합을 배우
는 삼정초등학교 아이들. 

모든 제품에 완벽만을 추구하는‘현대·연성산업’

▲본사·1공장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538-5

▲영업부·2공장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128

전 화 : 031-541-9838. 2736
팩 스 : 031-541-0406
핸드폰 : 011-343-9722
w w w . e n s u n g . c o . k r

대진대, 중문의과대 특성화 우수대학 선정
올해 15억 6천만원, 12억 9천만원 각각 지급받게 돼

대진대학교와 포천중문의과대
학교가 수도권 특성화 우수대학
으로 선정된 27개 특성화 대학교
에 포함돼 올해 15억6천만원과
12억9천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
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도권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대학 특
성화 지원사업”에 대진대학교는
“경기북부-대진테크노파크와 대
진대학교 중국 현지캠퍼스를 연
계한 산학일체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특성화우수사업으로 선
정됐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는 생식계

질환 바이오 마커 발굴 및 분자

치료기술 개발 사업이 특성화 우
수사업으로 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대학 특성

화 지원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계
획에 따라 지방대학에 대한 여러
재정지원 사업을‘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NURI)으로 단
일하게 통합 지원하는 형태에 맞
춰, 수도권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
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 신

청한 모든 대학에 예산을 배분하
던 방식을‘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별지원으로 전환해 누리사업

이나 특성화 사업에서 탈락한 대
학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별 지원액수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대학)▶고려대학교 34

억3천만원 ▶국민대학교 27억2천
만원 ▶명지대학교 27억8천만원
▶서울대학교 41억5천만원 ▶성
균관대학교 35억8천만원 ▶연세
대학교 32억원 ▶이화여자대학
교 36억5천만원 ▶인하대학교 29
억8천만원 ▶중앙대학교 36억4천
만원 ▶한양대학교 38억9천만원
▶홍익대학교 29억8천만원 (중·
소규모대학)  ▶강남대학교 12억

1천만원 ▶경인교육대학교 14억5
천만원 ▶대진대학교 15억6천만
원 ▶삼육대학교 11억9천만원 ▶
상명대학교 13억2천만원 ▶서강
대학교 15억8천만원 ▶서울시립
대학교 16억9천만원 ▶성신여자
대학교 15억4천만원 ▶세종대학
교 16억5천만원 ▶숙명여자대학
교 16억1천만원 ▶아주대학교 13
억8천만원 ▶인천대학교 18억4천
만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12
억9천만원 ▶한국산업기술대학
교 13억5천만원 ▶한국성서대학
교 8억9천만원 ▶한국항공대학
교 14억5천만원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